
최근에 침묵의 순간을 만난 적이 있나요? 늘 사람과 사물로 번잡한 도시에서 고요한 시간은 좀처럼 허락되지 않습니다. 요가를 하고, 

자연으로 떠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은 어쩌면 그런 소란을 비집고 틈을 만들어내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소리와 움직임의 파동이 

사라진 상태를요. 최병훈 작가의 가구를 마주했을 때도 비슷한 침묵의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억겁의 시간을 고스란히 품은 바위와 

인간의 손으로 가다듬은 목재가 맞닿아 극도의 긴장과 균형에 이른 모습을 보면서요. 

그의 작업은 채석장의 돌을 작업실로 옮겨놓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최병훈 작가는 곧바로 돌에 손을 대는 대신 오래 곁에 머무르면서 

형상과 결을 살피고, 그 안에 이미 존재하는 질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개입합니다. 목재를 다룰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듬을 것과 남겨둘 것을 가려내고, 재료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천천히 갈고 깎으며 기다립니다. 재료와 작가의 마음이 

함께 무르익었을 때 한 땀씩 차분한 손길을 얹어갑니다.  

완성된 장은 거친 원시성을 품은 자연석이 격자 구조로 짜 올린 목재를 받치고 있는 형상입니다. 여러 겹의 옻칠을 입은 목재에서는 

은은하게 나뭇결이 배어 나오고, 그 아래 놓인 돌은 자연이 지나온 시간을 지금의 공간으로 불러들입니다. “침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다. 침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내면에 스며들고, 공간과 시간 위에 천천히 내려앉으며, 마침내 사물의 

깊이가 된다.” 작가 노트 속의 문장처럼 서로 다른 물성이 모여 하나의 존재로 완결된 가구는 단순히 쓰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색과 명상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고요한 침묵과 함께 잠시 멈추어 설 순간을 건네면서요.  

행운과 달리 ‘행복’은 어떠한 사건이 

아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호수와도 같아서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도 금세 

파동이 일곤 하죠. 〈행복〉 편집부는 

이처럼 고요한 우리의 심연을 깨우고 

행복의 물결을 퍼져나가게 할 

일상 속 사물을 찾아 매달 소개합니다. 

물론 독자의 제보도 환영하니 메일로 

연락해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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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침묵, 머무는 침묵    

Choi Byung Hoon, ‘afterimage of beginning 026-642’, Black finish on ash, natural stone, AL sheet, 185✗83✗38cm,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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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훈 작가는 국내 아트 퍼니처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아티스트다. 디자이너의 감각, 

아티스트의 창의성 그리고 공예가의 

기술을 집대성해 ‘가구’라는 실용적 

사물을 예술과 결합시킨다. 재료 

본연의 생명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 시대의 미감과 가치를 찾아가는 

투철한 고민의 결과물로, 투박함과 

부드러움, 오브제와 공간, 순간과 

영원의 시간, 그리고 물리적 구조와 

정신적 대상 사이의 균형을 잡는다. 

최병훈 개인전 

〈머무는 침묵Lingering Silence〉   

기간  �	8월 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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